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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北 핵·미사일 파장] 

추궈훙 대사 발언 파문 

- 도를 넘은 무례 

"19세기말 조선 내정간섭 했던 위안스카이(袁世凱) 연상돼" 

南南갈등 조장할 위험성도 

- 우리정부 無대응 

"구체적 언급 내용 확인 중 "외교街 "추 대사는 舌禍 잦아" 

한반도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배치되면 한·중 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다

고 23일 '공개 경고'한 추궈훙(邱國洪) 주한 중국 대사에 대해 전직 고위 외교관은 "19세기 말

조선에 상주하며 내정간섭을 하던 청나라 위안스카이(袁世凱)를 연상시킨다"고 했다. 야당을

창구로 활용해 협박에 가까운 비외교적 언사를 쏟아낸 것은 주한 대사로서 자국의 우려를

전달하는 통상적인 외교 활동을 넘어선 행동이라는 얘기다.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주권국에

대한 도를 넘는 발언"이라고 했다. 

이날 추 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와 사드, 대북 제재, 6자회담 등을 주제로 면담

을 한 뒤 "사드에 대해선 (언론에) 공개해도 좋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돌출성 발언이

아니라 작심하고 준비한 발언이란 얘기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야당

대표를 만나서 마치 남남(南南)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매우 비외교적 모습을 보였다"며 "대사

는 양국 관계를 고려해 가급적 좋은 역할을 맡고, 껄끄러운 발언은 본부에서 나와야 하는데

오히려 대사의 발언이 양국 관계를 훼손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

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외교관이 외교를 하지 않고 나팔수를 자처했다. 한·중 관계 발전

에 대한 사명의식이나 전략적 사고 없이, 겉으로 드러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만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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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추 대사의 발언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공식 대응을 피

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도출을 앞두고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중국과 정면충

돌하는 모양새를 피하려는 의도도 엿보였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남궁영 한국외대 교수는 "공산주의 체제인 중국은 상부에서 지령이 내려오기 때문에 대사에

겐 재량이 거의 없다"며 "중국 정부가 한국을 얕잡아 본다는 게 드러났다"고 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추 대사는 과거에도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킨 적이 몇 번

있다"고 했다. 작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당시 "남북 모두 자제하기 바란다"는

양비론을 폈던 게 대표적이다. 당시 우리 정부의 항의에 중국 외교부는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추 대사의 이날 발언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앞세워 주변국을 억누르는 중국의 민낯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가에선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방

한했던 다이빙궈(戴秉國) 국무위원의 무례한 언행이 아직도 회자된다. 당시 다이빙궈는 외교

관례를 무시한 채 당일 방한을 일방 통보했고, 이명박 대통령 면담도 요청했다. 다음 날 성사

된 이 대통령 예방에선 느닷없이 '6자 회담 재개' 제안을 내놨고, 우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중대 발표'라며 6자 회담 재개를 공식 제안했다. 2008년에는 이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한·미 군사동맹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추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

하되 이를 한·중 관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고 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추 대사의

발언에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말고 조금 냉정하게 자

제해야 한다. 한·중 관계가 파탄 나면 북한만 좋아진

다"고 말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사드 문제를 놓고

우리가 중국과 대립하기보다는 미·중이 해결하도록 넘

겨야 한다"고 했다. 

[나라 정보]

추궈홍 대사의 나라 '중국'에 대한 정보

[키워드 정보] 한반도의 '사드배치'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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